
다이와보노이  

– 신예 설비와 방적·제직·가공의 융합 기술로 적극 개발 

다이와보노이는 2008년기부터 새로운 일본 국내 방직 생산 거점으로서 정

비해온 신지 텍스타일과 다이와보 프로그레스(progress) 이즈모(出雲) 공장의 

신예 설비를 활용하여 방적, 직포, 가공의 각 공정마다의 모든 기술을 융합

하여 새로운 차별화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다이와보노이는 2007년에 불타버린 다이와보 머티리얼즈(materials)의 옛 마

이즈루 공장을 대신하는 일본 국내 방적 생산 거점으로 시마네현(島根縣) 마

쓰에시(松江市)의 신지·텍스타일과 다이와보 프로그레스의 이즈모 공장으로 

새 설비를 도입(導入)하고, 다른 곳의 시설도 옮겨 왔다. 신지·텍스타일은 

2008년 5월에 완전히 정비를 끝내고, 가동하기 시작하였고, 다이와보 프로그

레스도 2008년 6월 하순에 모든 공사를 끝내고 가동을 시작하였다. 

신지·텍스타일에는 도요타(豊田) 자동 직기의 최신예 링 정방기(最新銳 ring 

精紡機) ‘RX 240’ 3대를 신규로 도입하여, 기존 설비와 합하여 1만 2천추 체제

가 되었다. 전 공정(前 工程)도 신예 코머(comber)기 4대를 새로 설치하였고, 

이외에도 연조기, 조방기도 늘리는 등 방적 공정을 충실하게 정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다이와보 프로그레스 이즈모 공장에는 신예 에어 제트 직

기 ‘ZAX 9100’ 10대와 도비(dobby)기 20대도 포함하여, 모두 40대의 직기를 

옮겨 설치하였다. 준비 공정은 정경기 2대, 드로잉 머신(drawing machine)은 

전자동기(全自動機)와 세미오토기(semi-auto機)의 두 종류를 1대씩 설치하고 



있다. 다른 기계보다도 가동이 늦어진 사이징(sizing) 공정도 2008년 6월 하순

부터 가동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두 공장이 모두 풀(full)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다이와보노이에서는, 앞으로 이들 신예 설비를 활용하여 새로운 소재를 개

발할 것이다. 방적에서는 침장용으로 350수 이합 연사(二合 撚絲) 클래스

(class)의 정방 교연사(精紡 交撚絲) ‘세람스킨’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 등

에서 240수 단사 등을 생산하고 있어, 이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더 가는 극

세번수를 개발할 생각이다. 

또한 직포에서는 극세번수사를 활용한 고밀도 직물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오지(王子) 파이버의 페이퍼 얀(paper yarn)을 

활용할 텍스타일을 개발하고 있다. 면과 페이퍼 얀을 교직으로 짠 아우터용 

신소재도 상당 수준 개발 중이며, 당김새가 높으면서 차진 맛, 경량성(輕量

性), 드라이 터치(dry touch) 등과 같은 페이퍼 얀의 특징을 살리고 있다. 파리

의 프리미에르 비전(Premiere Vision)에도 출품할 예정이며, 구주를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생각이다. 

이와 같이 방적, 직포, 염색 가공의 각 공정의 특수 기술·가공을 융합시킴

으로써 “어느 공정이던 고안하지 않으면 생산이 불가능한 소재”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다. 다이와보노이에서는 “기존 상품을 모두 바꾸어, 신상품을 생

산하는 것은 결정되었다. 앞으로는 신예 설비를 더욱 잘 활용함으로써 뛰어

난 신소재를 개발하겠다.”고 하며, 깊이 있는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

침이다.♣ 

 


